
 

즉시 배포용: 2016년 9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후 회복 지원 보조금 250만 달러 발표 

 

농가의 환경 영향 감소 노력과 올해의 가뭄을 포함한 심각한 기후 현상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복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난 해의 성공적 시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7년 주정부 예산 승인을 받은 2차 지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가의 환경 영향 감소 노력과 심각한 기후 현상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복구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후 회복 영농(Climate Resilient Farming)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한 2차 지원금 250만 달러를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의 

성공적 시범 프로그램에 이어, 2017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에서는 2차 지원 기간 중 

100만 달러를 증액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새로운 현실의 일부로 여전히 남아 

있는 바, 이번 프로그램은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심각한 기상 현상에 대한 

예방 및 복구 능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싸움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더 

튼튼하고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뉴욕주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이 기후회복영농(Climate Resilient Farming) 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의 카운티 

토양 및 수질 보존 지구들은 영농인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폭풍우와 전반적 강수량 및 가뭄 기간의 증가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을 농업생산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반드시 농업 폐기물 창고 방호 및 소각 시스템, 수질 관리 

시스템, 토양 건강 유지 시스템 등의 사업 부문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여름 뉴욕주에서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연방정부에서 26개 카운티를 자연재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영농인들이 갈수록 빈발하는 가뭄과 홍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 환경 피해를 줄여 더욱 강력한 환경 보호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환경보호 주간(Earth Week) 중, 주지사는 5개 지역 농가의 1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1차 집행분으로 140만 달러가 제공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개 프로젝트 모두 현재 진행 중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절약 촉진, 수질 및 토질 우려 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원 농업위원회 의장 Bill Mage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했듯이 

극단적인 이상 기후 상황이 주 전역에서 갈수록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생산자들의 환경 변화 영향 감소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 의식의 고취를 

통해 미래 세대의 농업 생존력을 강화할 기후회복영농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에 주지사가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원 농업위원회 의장 Patty Ritchi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의 심각한 

가뭄이 잘 보여주었듯이, 농가의 실질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 주 영농인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농인들의 가뭄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심각한 기상 현상에 대한 영농인의 적응과 토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 우리 주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의 향후 성장에 대한 기여 등에 도움이 될 

이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영농인들을 독려한 Cuomo 주지사와 Ball 커미셔너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뉴욕주 토양 및 수질 보존 위원회의 Dale Stein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회복영농 

보조금 프로그램은 올해 극단적인 가뭄은 물론 여러 해 전 허리케인 아이린과 그에 따른 

홍수를 통해서도 목격한 바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대한 대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의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영농인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보조금 1차 집행 기간 중에는 많은 영농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약간의 지원만 있다면 우리 영농인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기후회복영농 보조금 프로그램(Climate Resilient Farming Grants Program) 신청자들은 

반드시 뉴욕주 토양 및 수질 보존 위원회의 SharePoint 웹사이트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 마감 시한은 2016년 12월 

12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기후회복영농 보조금 프로그램은 뉴욕주 농업시장부가 농지 보호, 농지 보존, 선제적 

환경 보호를 통해 뉴욕주의 토지 및 수자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토지수자원 사업국을 

통해 관리합니다. 기금 지원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힘입어 현재 기념비적인 3억 

달러에 도달한 2016-17년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 새로이 

개설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충당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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